
한국국제경영학회 차차기 회장 후보 자기소견서

존경하는 한국국제경영학회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?
금번 한국국제경영학회 제28대(2016.3 – 2017.2) 차차기 학회장으로 공천을 받은 경
희대학교 문병준입니다. 역대 훌륭하신 회장님들의 학식과 업적을 상고할 때 무척 부
족함을 느끼지만 빛나는 한국국제경영학회의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작으나마 힘
을 보태고자 공천위원님들의 뜻을 따르고자 합니다.

한국국제경영학회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학회들 중 가장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끼는 
학회입니다. 올해로 출범한 지 어언 25주년이 되어 성년의 연륜이 축적되었고, 회원
들 간의 상호친밀도와 회원의 학회에 대한 충성도가 그 어느 학회보다 높은 모범적인 
학회로 공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회원님들께서 저를 한국국제경영학회의 차차기 회
장으로 선출해주신다면, 현 회장이신 김용준 회장님과 차기 회장이신 백권호 회장님
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회원님들을 섬겼으면 합니다.

첫째, 학회의 성장세를 회복하겠습니다. 최근 우리 학회의 신입회원 증가세가 타 학회
에 비하여 다소 둔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 한국국제
경영학회가 경영학 관련 학회들 중 가장 선호되는 학회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. 이를 
위해 연구업적의 증대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학회를 운영하고, 실무 감각을 제고할 수 
있도록 업계회원 증대 및 CEO초빙 조찬간담회 등을 통하여 산학협력을 강화하며, 회
원친목과 국제경영현장 탐사를 위하여 해외학술대회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.

둘째, 학회활동의 핵심인 학술지 <국제경영연구>의 질적, 양적 성장을 도모하겠습니
다. 최근 <국제경영연구>의 투고논문 및 게재논문의 양적 성장 미흡이 우려되고 있습
니다.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<국제경영연구>가 국제경영 분야 학회지 중 가장 선호하
는 학술지가 되도록 편집위원회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.

셋째, 경영학 세부분야 간의 학제적 연구와 국제교류를 강화하겠습니다. 국제경영학회
는 학문적 특성과 회원의 특성 상 경영학 세부 분야 간의 융합연구가 필요하고 또 촉
진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를 위해 타 학회의 학자들이 즐거이 참여할 
수 있도록 초빙 및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. 아울러 전임회장님들로부터 이어오고 있
는 한·일/한·중 국제경영학회의 교류를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. 

저는 회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빛나는 국제경영학회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
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겨보겠습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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